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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머리말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經濟開發로 전통적 농업국가에서 産業國家로

발돋움하였다. 1인당 GNP가 1961년 82달러에서 1996년에는 10,548달러로 크게 증

가하였으며 자동차는 무려 300배나 늘어났다.

이와같이 우리사회는 고도의 物質的 성장을 이루어 온 반면 산업화, 인구의 도

시집중, 대량생산·소비체제로 인하여 環境汚染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물오염,

공기오염, 쓰레기 문제, 갯벌훼손, 자연생태계 파괴 등 크고 작은 環境問題가 우리

앞에 다가와 우리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우리인류는 18세기 産業革命이래 科學技術의 革新과 지속적인 經

濟發展을 이룩하여 풍요로운 物質文明의 惠澤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자원고갈, 생태계 훼손문제를 낳게 되었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와 같은 地球環境問題가 대두되어 우리인류의 삶터를 威脅하고 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평화를 위한 군비축소와 빈곤퇴치문제가 세계의 주요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구환경문제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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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공동 해결해야 할 最大課題로 부각되었다.

이와같이 국내·외 할 것 없이 環境問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

로서 다가오는 21세기는 環境問題의 解決與否가 우리인류의 흥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95년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

행정의 지향으로 대주민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지방행정이 한 단계 발전된 측면

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環境管理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環境保全보다는 開發事業에 치중한 결과, 환

경훼손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의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결과1)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단체장은 아직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사업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정책을 쏟아 부어

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며, 우리의 環境惡化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분

명하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자치단체에서도

현행 개발중심의 행정행태를 환경과 개발이 연계된 環境親和的인 행태로 바꾸는

등 환경보전형 지방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이다. 이에 자치단체장 등 지도층의

意識轉換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住民들의 적극적인 支持 등 뒷받침이

요망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環境管理力量 및 役割提高를 통하여 점점 복잡해지고 중

요성이 더해가는 환경문제에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이다.

Ⅱ . 國內·外 主要 環境問題

1 . 國內問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가용토지가 부족한데 비해 높은 인구밀도, 도시화 등

으로 환경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도시화율2)이 이미 85%를 웃돌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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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총인구의 절반이 넘게 거주하고 오염원이 대도시지역

에 편중되어 물문제, 공기오염, 폐기물문제, 자연환경훼손문제 등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선, 물문제를 살펴보면 降水量이 하절기에 집중되고 나머지 계절은 不足하여

적은 오염물질만 유입되어도 하천이 크게 오염될 수 있는 構造的인 문제가 있는

형편에서 인구의 都市集中, 汚染源 증가 등에 따라 그동안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

등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물

수요의 급증으로 물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천만 국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경우 ’90년에 비해 숙박 음식점은 3.5배로,

공장은 3.6배로 증가함에 따라 BOD 1.0ppm (’90)에서 ’98년 3월에는 2.0ppm에

달하였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2급수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 4대강 주요지점 수질현황>

연 도

지 점
94 95 96 97 98.3

한강(팔당) 1.2 1.3 1.4 1.5 2.0
낙동강(물금) 4 .6 5.1 4.8 4.2 3.9
금강(대청) 1.5 1.2 1.2 1.2 1.0
영산강(무안) 1.9 2.6 2.6 2.3 2.6

둘째, 空氣汚染 현황은 아황산가스와 먼지오염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오존, 질

소 산화물 등의 오염도는 나빠지고 있다.

아황산가스 등 개선은 산업체, 난방 등에 淸淨燃料 普及을 확대한 결과인 반면,

오존 등 오염도 악화는 自動車 배출가스 증가에 기인한다. 즉, 자동차대수가 ’85

년 100만대에서 ’97년에 1,000만대를 돌파하였고 오염물질배출량도 700만톤에서

1,700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자동차 대기오염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오존경보 발령횟수도 서울의 경우 ’95

년에 2회발령에서 ’97년에는 16회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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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기질 현황>

연 도

지 점
94 95 96 97 98.3

아항간가스 (p p m ) 0.019 0.017 0.013 0.011 0.009
먼 지 (㎛/ ㎥) 78 85 85 72 75
오 존 (p p m )) 0.014 0.013 0.017 0.016 0.018
이산화질소 (p p m ) 0.032 0.032 0.033 0.032 0.034

셋째, 廢棄物 問題를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 시행(’95)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음식

물 쓰레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양이 8톤트럭 1,880대분으로 1년에

는 68만여대분이나 된다. 이는 트럭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8번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폐기물처리실태는 아직 대부분 埋立處理(생활쓰레기 매립

처리비율 68%)에 의존하고, 폐기물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확충은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폐기물 발생현황>

94
━━

96
━━

생활폐기물 발생량(톤/ 일) 58,118 → 49,925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톤/ 일) 88,931 → 130,648
1인당 쓰레기 발생량(톤/ 일) 1.30 → 1.11

넷째, 自然環境 문제에 있어서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녹지

등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에서 開發事業에 계속적으로 치중하는 경

우 自然環境의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 우려된다.

2 . 地球環境問題

환경문제는 국내 현상만이 아니다. 산업혁명이래 전지구적으로 산업화, 과학 기

술혁신 등에 따라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地球村의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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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증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발생을 증가시켜 전 지구적인 기

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었던 프레온가스

(CFCs)는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자연생태계에 해로운 자외선 흡수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인간에게도 피부암 증가와 免疫機能 弱化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서식지가 크게 파괴되어 매년

2만5천~5만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 즉, 우리 인류에게 직면한 地球環境問題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산성우 문제 등이다.

우선, 地球溫暖化문제이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가 지구표면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지표면으로 다시 방사함으로써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문제는 기온상승으로 빙하가 녹게되어 해수면이 높아

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해변의 침식과 홍수피해, 이상난동, 사막화, 생태계 변화

등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氣候變化協約을 採

擇 하였으며, 이의 이행수단을 위해 貿易規制와 連繫 適用할 움직임이 크다. 지난

연말 일본 교토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기후 변화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감축의

무대상국은 아니나 만일 포함되는 경우 경제·사회 전반에 IMF사태이상의 經濟

危機의 招來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가 尖銳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둘째로 오존층 破壞問題다. 이는 프레온가스(CF Cs) 등에 의해 자외선을 흡수하

는 成層圈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생태계에 해로운 자외선이 과다 투과됨에 따라

인간에게 皮膚癌 증가와 免疫機能이 弱化되고 해양 먹이사슬 파괴, 돌연변이 생물

발생, 농산물 수확감소 등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최근 10년마다 3%의 비율로 오존층이 감소하는 추세로 世界氣象機構(WMO)에

의하면 95년에 남극 상공의 오존층 구멍이 40일간 2,000만㎢로 늘어나 사상 최대

의 파괴를 기록한 바 있다.

셋째로 生物多樣性 減少 및 酸性雨 問題를 들 수 있다. 현재 지구상 총 생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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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3천만종으로 추정되나 野生動 植物의 남획, 각종 개발 및 환경오염으로 인

해 자연서식지 파괴되어 매년 2만5천∼5만종 생물이 멸종(UNEP, ’92)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종의 급격한 감소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감소뿐 아니라 먹이 사슬의

단절로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化石燃料 연소시에 대기중으로 배출된 黃 및 窒素化合物이 酸化反應을

하고, 대기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산성우가 생성된다. 산성우는 건물, 교량, 구조물

등을 부식시키고 토양, 수자원 등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이웃인 중국의 경우 최근 亞黃酸가스배출이 급증하여 酸性雨로 인한 피해

면적이 100만㎢로 추정되고 있으며, 中國 北東部地域에서 기류를 타고 이동한 아

황산가스는 韓 日 兩國에도 酸性비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외에도 사막화현상, 열대

우림의 파괴, 지역해양 오염문제, 담수자원의 부족과 국가간 물분쟁 문제 등이 해

결해야 할 지구환경문제의 主要課題들이다.

Ⅲ . 環境問題의 解決을 위한 政策方向

앞서 기술한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방향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다만, 이와같은 정책방향이 결실을 얻기 위하여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등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환경개선 의지와 노력 등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환경정책의 집행에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작은 일부터 환경보전을 착실히 실천하는 경우 우리

에게 직면한 환경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 깨끗한 물의 充分한 供給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은 오히려 나

빠지고 있고, 대규모 댐건설 등 수자원 기반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 수요의 급

증으로 21세기에는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上水源 水質을 집중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2002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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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요 상수원 수질을 Ⅱ급수(BOD 3ppm이하)이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 증가를 抑制하고, 發生現場에서

바로 處理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후상수도관 改良事業을 擴大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넉넉히 보내도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

적인 문제점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노후 上水道管을 改良하는 경

우 수돗물 漏水率(현재 15.3%)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셋째, 물부족에 대비한 물 節約形 生活을 定着시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모

든 신축건물에 節水型 水道器機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대형건축물에 쓰

고 버리는 물을 다시 처리하여 이용하는 中水道施設을 적극 보급하여야 할 것이

다.

넷째, 상수도 보급율이 열악한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脆弱한 地域의 물 수요도

充足시켜 지역간 삶의 질의 不均衡을 줄여 나가야 하겠다. 이에 地方上水道와 海

水 淡水化施設을 단계적으로 擴充하여야 할 것이다.

2 . 깨끗한 空氣의 確保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임을 고려하여 앞으로 깨끗한 공기

확보 방안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3)를 줄이기 위하여 走行稅 도입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통해 自動車 利用量을 줄임으로써 환경개선과 유류수입에 드

는 외화절약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또한, 자동차의 排出許容基準과 燃料品質基準을 强化시키고 천연가스 전기자동

차 등 低公害自動車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 조기에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아황산 가스 등 일부항목의 대기환경기준을 WHO

勸告基準 水準으로 强化시키고, 자치단체별로 지역환경 기준을 제정·운영하므로

써 지역실정에 맞는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끝으로 배출총량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배출허용기

준의 준수만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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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淸淨燃料와 저황유 使用義務地域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관리를 보

다 강화함도 필요하다.

<기름값과 통행량 변화>

* 인상전( ' 97.11) 기름값 842원/리터, 통행량 31,130대/일(서울시)

3 . 廢棄物을 줄이고 資源化시키는 기반 마련

최근의 경제난을 고려 환경도 보전하고 경제도 함께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추

진하여야 하겠다. 우선, 폐기물의 再活用 活性化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폐지, 고철 등 폐자원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며, 모든

공공기관에 再活用品 使用을 義務化하고, 알뜰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폐지, 고철 등의 재활용율을 10% 높이면 연간 약 3,335억원 외화가 절감된

다.

둘째, 음식물쓰레기를 資源化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飼料化를 위한 公共處理

施設을 擴充하고, 민간의 사료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廢棄

物處理方式을 資源化에 주안점을 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겠다. 종래의 매립,

소각 등 폐기물의 個別處理方式에서 소각·매립·재활용시설을 연계한 綜合處理

方式으로 轉換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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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自然과 人間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環境共同體 造成

자연환경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基盤造成을 적극 전개하고,

「生態系 保全地域」을 확대하여 우수한 자연생태계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습지

보전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生物種의 서식처인 濕地保全의 基盤을 構築하여야 한

다.

國立公園 管理方式을 自然環境 保全中心으로 전환시켜 나아감으로써 훼손된 자

연생태계를 복구하고 자연친화적인 이용질서를 定着해 나가며, 野生動物 이동통로

를 조성하고 棲息地 保全과 復元對策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야생 동식물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生物資源主義에 대처하고 시장규모가 확대

되고 있는 生物種 利用産業4)의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 地球環境保全을 위한 環境外交와 國際協力의 强化

우리나라도 地球村의 일원이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에 유의하고 이의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이다. 강제력을 갖춘 國際環境協約 증가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96년 OECD 가입이후 지구환경보전에 우

리나라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國際的 壓力이 커지고 있는 현실은 어느 때보

다도 地球環境動向에 예의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당위성이 높다

고 하겠다.

특히,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개발, 地球環境의 保全이라는 명분아래 자국의 산

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지구환경보전 論議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國際的 노력에 능동적으로 同參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나아가되, 氣候變化協約 등 우리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하여는 범정부적 對應策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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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氣候變化協約 >>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 UN환경개발회의( 92.6)에서 체결되었고,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後續議定書 協商이 진중이며, 에너지 多消費型 産業構造를 갖고 있

는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氣候變化協約 제3차 교토 當事國會議( 97)에서 先進國은 CO 2 등 온실가스를 2008∼2012

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 % 감축의무를 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開途國은 감축의무국

가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동 규제에 동참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아울러 域內 國家間 協力을 强化하여 산성비 등 이동성 대기오염문제와 황해

오염의 방지에 공동 노력하고 하나의 생태권인 한반도의 균형적 환경보전을 위하

여 남북 환경협력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감도 필요하다.

Ⅳ . 環境問題와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1 . 地方次元에서 環境問題의 解決方向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5) 국민의 대다

수는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문제를 우선시”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환경문제의 개선은 중장기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만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는 높다.

이와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앞서 기술한 환경문제의 해결방향이 결실을

얻기 위하여는 중앙차원의 차질없는 정책추진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인 參與와 協助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여 의지를 갖고 추진코자 하여도 실제 그 정

책을 집행할 地方自治團體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그 政策은 아무 所用이 없기 때

문이다.

특히, 환경문제는 地域的 特性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대

기 오염의 경우 지형, 기후에 따라 汚染現狀이 相異할뿐만 아니라 住民의 慾求도

다르게 表出될 수 있어 환경문제 해결에 自治團體의 役割이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정책의 큰 틀 속에서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고

려한 環境管理對策을 樹立·實踐함으로써 지역의 환경보전은 물론 점점 복잡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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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環境親和的인 地方行政 위한『地方環境計劃 2 1』樹立·實踐

국민의 인식과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사업을 우선시하고 있음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말로 短見的인 지방행정 행태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原狀回復이 힘들

뿐 아니라 그 회복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장기적으로는 地域經濟에 負擔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地域開發과 環境保全이 조화된 綠色共同體의 조성에 주력

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의 삶의 질과 福祉向上을 기하여야 하며, 정부의 環境政策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다.

이의 출발점이 『地方環境計劃 21』의 수립·실천이다. 『地方環境計劃 21』은

환경문제는 물론 환경문제를 결정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두루 포함하며

나아가 지방차원에서 지구환경보전 문제까지 다루게 된다.

『地方環境計劃 21』은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며, 지역에

서 행동하라”(T hink Globally , Plan Regionally , Act Locally )는 명제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綠色共同體 조성을 위한 行動計劃인 것이다.

특히,『地方環境計劃 21』의 수립·실천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기업, 노동자 단체 등 各界各層이 參與함으로써 지역의 협동 단결 분위기를 조성

하며 환경행정의 透明性과 民主性도 제고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당면한 環境問題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한 녹색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환경계획 21」을 수립하여 주민, 기업

등과 함께 적극 실천해야 하겠다.

이는 『리우 Agend 21』에서도 강조한 사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97.12월

현재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 34개 자치단체(광역10개, 기초24)에서 『지방환경계

획 21』의 수립을 완료하였고, 60개 자치단체에서 수립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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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地方自治團體의 環境問題 解決을 위한 役割 强化

환경문제 해결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으로 우선 앞서 강조한 자

치단체별「地方環境計劃 21」의 수립 및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

체 스스로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야 할 것이다.

① 環境親和的인 地域開發政策의 樹立·推進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팽배해진 지역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추진

함으로써 환경도 보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개발정책의 추진시 現世代는 물론 未來世代에 미칠 환경상 영향을 신중하

게 고려하고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土地利用管理方式의 환경보전적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 공단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시 당해지역의 환경

영향은 물론 인근지역, 나가서는 國家全體의 環境影響도 신중히 考慮하여 환경친

화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

② 自治團體의 環境管理機能의 强化

우선, 분야별 환경관리목표를 設定하고 지역환경기준을 定하며 환경기본조례의

제정, 환경기본계획 수립 추진으로 環境管理의 基盤을 整備해야 한다.

또한 민간이 참여한 地域環境監視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내 환경오염의 감

시,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정보관리체제 구축, 環境情報의 公開 및 민간

부문의 환경관리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신환경기술개발을 도모한다.

아울러, 환경부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환

경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③ 住民參與의 活性化

지방환경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는 주민의 環境意識이 잘 반영될 수 있도

록 제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地方自治制度의 基本理念이라 할 수 있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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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민주주의(grassroot s democr acy )와도 부합된다.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는 우선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도층의

환경마인드 제고가 필요하다. 이어서 각종 환경정책 입안시 住民參與를 촉진함으

로써 주민을 환경보전요원으로 활용하고 민주적, 공개적인 地方環境管理를 도모해

야 하겠다.

④ 環境協力體制의 構築

지방자치단체도 지구촌 환경보전의 일원으로서 선진국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經

驗 및 技術을 도입하고 자치단체의 能力을 높이기 위한 협력망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그 하나의 예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감소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자체 전략

의 經驗과 情報交換을 위해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 국제지역환경자치협의회)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자발적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民間團體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유

기적인 연대망을 구축하는 것도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⑤ 企業의 環境保全意識 提高

기업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반면 주요 環境汚染源이므로 기업의 環境意識을

强化하고 지역의 환경보전에 대한 責任이 倍加되도록 誘導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업의 환경성 및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優秀企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의 最高 經營者의 환경보전에 대한 認識提高를 위

하여 자치단체와 협의회 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깨끗한 기업의 이미지는 곧 그 기업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

문에 企業이 環境保全計劃을 住民에게 公開하고 추진하는 것은 기업과 주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IBM, 다우케미컬, 3M 등 세계적, 다국적 기업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체적 노력

을 기울여 企業經營의 效率性을 높이고 좋은 이미지 쌓는데 큰 成果를 거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⑥ 財源 調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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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환경관련세제 도입에 대하여 검

토하고 廢棄物處理手數料, 下水道料金의 現實化 등 汚染者負擔原則의 擴大 適用을

통해 環境投資財源 조달을 검토·추진해야 한다.

Ⅴ . 맺 음 말

다가오는 21세기는 環境의 世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環境分野

에서의 競爭力을 확보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이건 지방자치단체이건 이제까지 견지되어온 개발위주의 행

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環境親和的인 行政을 추진하여야 할 때다.

특히, 環境問題가 발생되기 전에 事前豫防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발전전략

을 도모함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위에서부터 개혁은 물

론 지역주민과 밀접한 地方自治團體에서도 環境親和的인 綠色共同體 조성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즉, 환경문제는 일차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가 地域特性을 고려한 環境計劃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환경

개선이 모아져 國土環境이 保全되며, 나아가 地球環境保全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은 주민과 가까이 있고 친근한 정부인 地方自治團體의 役割을 강화함이

환경문제 해결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자치단체가 環境保全에 주력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은 자치단체

장, 지방의회 의원 등 社會指導層의 환경마인드 부족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

부는 環境問題 解決을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과 병행하여 자치단체장

등 지도층에 대한 환경마인드를 고취하고, 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

를 부여하며,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을 연계한 豫算支援體制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

진하여 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인 행정추진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하겠다.

자치단체에서도 단기적인 開發利益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의 共同利益을 지속

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自治行政을 추진함으로써 地域環境問題의 해결

은 물론 국가 및 지구환경 보전에도 기여하도록 役割을 强化해야 하겠다.


